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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은 …… 내게는 오히려 하나뿐인 현실이며, 나는 그로 인하여 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_하동철 

 

 

 

순도 높은 원색의 병치와 붓질의 속도에 의한 움직임 위에 수직, 수평 또는 사선을 추가하여 화면에 시각적 흔들림을 

제시합니다. 
1
 그것이 빛이라고 명명한 하동철에게 빛은 본질을 향한 여정이었다. 깊이도 부피도 무게도 그림자도 

없는 평면의 회화가 뿜어내는 어슴프레하지만 존재감 있는 빛으로 구성된 매스(Mass)는 평면이 아닌 공간으로 

확산된다.  

  

공간으로 확산된 빛의 덩어리는 어둠을 제거해나가는 빛이다. 빛은 그가 살아냈던 시대의 암울함2을 이겨낼 의지적 

표상이었고, 초월적 실재, 플라톤적인 본질인 이데아(Idea)를 향한 의식의 구현이기도 했다. 

이성으로는 플라톤적 세계관을 감성으로는 초월적 존재를 의식하고 있었던 그는 양자를 다 수용하여 작품으로 

풀어내고자 하였다. 철저한 자기 비움을 통해 만나는 빛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실재의 현존이었고, 그 빛을 

형상화하는 방식은 철저한 수평, 수직의 그리드와 사선의 튕김줄을 통한 질서정연한 논리적 구조를 기반하고 있었다. 

반응하는 눈에 의한 옵아트를 넘어서 그는 시간과 공간을 향하여 비물질적인 현실, 빛의 충만을 제공한다.  

  

구조의 견고함과 치밀함, 패턴적 반복에도 불구하고 밀도 있는 빛의 매스가 그의 평면 안에서 감지되는 것은 예술을 

향한 그의 구도자적 자세에서 비롯된다. 하동철은 회화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체험한 실재를, 삶의 흔적을 

철저하게 나타내려는 치열함으로 평면에 비물질적 자취3를 남기는 것이다.  

  

 



 

 

 

 

Ha Dong Chul, Light 88-86, 1988, Acrylic on canvas, 130x130cm  

영원히 반복될 것 같은 시지프스 신화처럼, 빛을 향한 열망은 하동철의 예술을 이끄는 동력이었다. 그 빛은 보이는 빛 

너머까지도 확장되어, 평면의 회화가 공간 속에서 빛의 매스로 부유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세상에 

속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빛의 향연 속에 있게 된다.  

하루가 지나면 다시 하루가 시작되듯이, 시지프스가 굴러 떨어진 돌을 다시 이끌어 올리듯이, 하동철은 경이로운 빛의 

자취를 담고, 다시 담는다. 그것이 세계의 전부인 것처럼,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다시 

해가 뜨고 해가 지듯이, 빛은 예술의 매체를 넘어서 그에게는 영혼의 빛이었다. 영원한 진리를 붙잡듯이 그는 빛의 

이미지를 담고자 하였다.   

   

  

 Ha Dong Chul, Light 88-66, 1988, Acrylic on canvas, 

180x240cm 

'예술이란 우주의 질서를 닮으려는 몸짓인가 보다. 나의 작업 

은 단지 자연에 귀의하려는 강한 소망에서 시작되었고, 그 전 

과정은 초월적인 순수이성에 대한 발돋움이며 보이지 않는 신 

에 대한 강한 동경인 것이다.' 
   

'나의 표현 의지의 원동력은 항상 무한 공간 속에서 자신을 

소멸하고 싶은 강한 충동으로 일관해 온 것 같다. 나는 작품에 

서 일체의 일상성이나 물질감을 배제시킴으로써 궁극적인 

환원의 상태, 즉 빛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는 우주를 엄숙한 질서 위에서 파악한다. 우주를 형성하는 

원소들의 생성과 소멸, 집합과 이산의 원리 앞에서 숙연해진 

다. 순서, 순열, 조합, 집합의 수학적 조형 방법은 나에게 있어 

참으로 분명한 길이며, 나는 그 안에서 정신적 평화와 안정감 

을 느낀다.'  

하동철 



 

 

 

빛이라는 우주의 질서를 신을 향한 동경 안에서, 순수이성적 방식으로 풀어내어 궁극적 환원의 상태에 도달하고자 

했던, 그가 빛이라는 영원한 삶의 화두에 매달리게 되는 것은 역설적이지만 그가 살아온 삶의 기억과도 무관할 수 

없다. 표현에 있어 비록 그가 배제하고자 하였지만, 인간은 삶의 일상과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다.  

  

 

Ha Dong Chul, Light 88-19, 1988, Acrylic on canvas, 130x162cm 

  

'눈만 퀭한 시골 애들은 열대지방에나 있어야 좋을 것 같은 말라리아에 걸려 초여름부터 가을 바람 설렁일 때까지 

학질에 시달렸다. 그때 우리는 벌겋게 들떠 한여름 땡볕에 나가 앉아 해를 쳐다보며 달달달달 떨었다. 해만 계속 

쳐다보면 해의 윤곽은 보이지 않고 빠알갛게 보이다가 노래졌다가 뽀얗다가 새까매진다. …… 어머니는 해쓱해진 

아들이 안쓰러워 돌아서 등에 업는다. 먼동이 터오는 산등성 해목날을 향해 어머니는 무덤들 사이로 다자란 풀섶을 

헤치고 산을 오른다. … 어머니의 젖은 옷새로 따스하게 느껴지던 체온과 풀냄새, 그리고 숲 속으로 새어드는 여명과 

감겨드는 안개…쓰러져 한나절 혼곤히 잠이 든 소년 곁에는 마당으로, 토방으로 마루 한가득 비쳐들던 햇살이 한 움큼 

다가서 있고 토벽에 매있는 횃대에는 이슬로 휘질러진 어머니의 소복만 젖은채 걸려 있다._하동철' 

   

죽음의 공포와 한기 속에서 젖은 옷새 사이로 느껴지는 어머니의 체온, 마당으로, 토방으로, 마루로 한 움큼 퍼져 있는 

아침햇살 그것은 빛을 통해 빛으로 닿을 수 있는 빛의 감성이 아니었을까? 먹줄로 튕긴 우연성이 빛을 구현하는 

조형적 요소가 되듯이 어둠과 면한 빛은 체온처럼 온기를 가지고 우리를 평화롭고 잠잠한 상태, 평온한 감각으로 

인도한다. 평온감각으로 이끄는 빛, 삶과 영원을 향한 평온감각, 그것이 하동철이 씨름한 빛의 감성이다. 무게도 없고 

그림자도 없는 빛은 공간 속에 실재하면서 부유하듯 평온감각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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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 작업은 화면 자체가 지닌 물질성을 흔들어 보임으로써 화면의 비실체감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지요. ··· 순

도 높은 원색의 병치와 붓질의 속도에 의한 움직임 위에 수직, 수평 또는 사선을 추가하여 화면에 시각적 흔들림을 제

시합니다. 나는 그것을 이른바 빛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표상된 빛의 이미지는 이차적 물성을 지닌 화면을 정신적인 

세계로 이끌게 됩니다. 

빛과 물질 사이에서 - 하동철 교수와의 대담, 김영호, 1995, 진화랑·진아트센터 개인전 도록 중에서  

 

2
   처음, 주제로서의 "빛"에서 도달하게 된 과정과 상황을 되새겨 볼 때 개인과 사회 그리고 그 민족의 역사적 특수성

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20세기 말에 이르러 특히 우리 민족이 겪어온 고난과 진통 그리고 격동의 역사 속에서 한 작

가의 소망은 예술을 통하여 궁극적인 평화에 도달함이었고, 그로 인하여 보는 이들에게 밝음과 이상의 세계를 확신시

키려는데 목적을 두었다.  

빛-그 개념적 공간 연출, 빛을 주제로 한 13회 개인전을 마치고(1988. 11.1-10:갤러러 현대), 하동철  

 

3
   작가는 시인 르네 샤르 René Char의 말을 그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시인은 증거가 아닌, 그가 지나온 행

적의 자취를 남겨야 한다. 오직 자취만이 꿈꾸게 한다."   

사물과 이데아, 쟝 랑크리 Jean Lancri, 2001, 판화 매체로서의 탁본 도록 중에서  

 

 

하동철(1942-2006)은 서울대 회화과와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템플대학 타일러 스쿨 오브 아트대학원에서 

판화를 전공하였다. 1986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한국 작가로는 처음으로 초대되는 등 국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쳤

고, 회화뿐 아니라 드로잉, 탁본, 설치 등 다양한 매체로 작업하였으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장 등에 역임하여 후학 양

성을 통해 한국 판화의 성장에 이바지하기도 하였다.   


